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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2. 9. 2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IRA 보고와 대통령-펠로시 의장 통화는 관계 없음
(9.29일 KBS 「펠로시 통화 직전 대통령실에 IRA 핵심내용 보고」

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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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주미 한국 대사관이 펠로시 하원의장과 대통령이 통화하기 전

대통령실에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핵심내용 보고

□ 대통령실이 기민하게 대응했더라면 대통령-펠로시 하원의장 간

통화에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

않았을 것임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ㅇ 우리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과 통화했던 시점(우리 시간 8.4일

오후)에는 IRA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(현지 시간 8.6일)

되기도 전이었던 바, 상원에 상정도 안 된 법안에 대해 하원

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

사료됨

* IRA 법안 : 상원(현지시간 8.6 상정, 8.7 통과), 하원(현지시간 8.12 상정, 8.12 통과)

- 참고로 미국 제117대 의회(2021-2022)에서는 총 16,529건의

법안이 상정되었고, 이중에서 상․하원에서 모두 통과된

법안은 229건에 불과함(법안 의회 통과 비율 1.4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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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따라서, 상기 통화직전에 주미공관으로부터 IRA 동향에

대한 보고가 있었는데, 통화에서 이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

문제라는 지적은 납득할 수 없음

- 하원의장에게 공식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통상 규범

위반 등에 대한 분석 , 정무적 판단 및 보고가 선행될

필요가 있음

ㅇ IRA 법은 11월 중간선거 등 美 국내정치 상황이 고려된

것으로 통화 여부와 법안 통과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

하지 않으며 , 양자는 전혀 관련성이 없음

※ 문의 : 미주통상과 이승헌 과장(044-203-5650) / 최원엽 서기관(5615)


